
유럽의 면방공업(1)-1 

 

1. 일반정세(표 1) 

(1) 서 독 

서독은 국토가 약 25만 km2(한반도 전체 22만km2)이고, 인구는 6,200만명이

다.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나치시대의 쓰라린 

체험을 바탕으로 한곳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다. 서베를린

을 포함하여 11개주로 되어 있는 연방제도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서이다. 경제도 분권구조로 되어 있으며, 1950년, 60년대에 “경제의 우등성”이

라고 평가될 정도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표 1> 각국경제지표 

 



1980년부터 82년에 걸쳐서의 세계적인 장기불황에 이어 유럽경제는 원만

하게 꾸준한 확대를 지속해 왔다. 서독에서도 광공업생산은 1982년 11월을 

바닥으로 하여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GNP는 83년에 1.3%, 이후 84~86년까지 

2.5~2.6%로 호조를 띄고 있으나 노동시장은 곤란을 당하고 있음으로서 85년

에는 실업자가 230만명이나 되어 실업률은 9.3%에 이르렀다. 87년에 들어서

면서 GNP는 1.7%로 저하하였으며, 공업생산도 근소한 증가에 머물렀으나, 88

년 상반기는 GNP 실질성장율 3.9%로 늘어나 과거 10년에 최고의 신장을 나

타내 서독경제의 경기확대는 6년간이나 단속되고 있다. 현재 서독의 최대과

제는 200만명을 넘는 실업자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스위스 

스위스는 국토가 약 4.1만 km2(남한면적의 42%), 인구는 640만명, 정치적으

로는 23개의 칸톤(주)으로 되어 있는 연방공화국이다. 각 칸톤은 헌법에 규정

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법률, 의회, 정부를 가지고 있다. 

스위스 경제는 영세중립에 의한 정청의 안정을 배경으로 공업화를 추진하

여, 수출의 증진에 힘씀으로서 국민은 높은 생활수준을 영유해 왔었는데, 80

년대초에는 다른 유럽 여러나라들과 같이 부진하였다. 83년에 들어서면서 서

서히 회복하기 시작한 스위스경제는, 84년에는 주요시장인 서구근인제국의 

경제회복에 의한 수출이나 환신세의 동향이 호전하여 GNP는 2.1%로 회복하

였고, 85년에는 3.2%로 늘어났다. 87년에는 수출이 정대하여 약간 저하하였으

나 88년에는 수출이 비교적 호조를 유지하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3) 이태리 



이태리는 국토가 약 30만km2(남한면적의 약 3배), 인구는 서독보다 약간 

적은 5,730만명이다 정치적으로는 기독교민주당과 공산당을 양극으로한  다

당화 현황 때문에 내각은 단명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언급하는 

클래식 정권이 이 선례를 깼다. 

경제적으로는 북부의 선진지역과 남부의 후진지역의 2중구조를 이루고 있

으며, 국영기업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태리경제는 1980년경에는 인플레율이 20%를 넘어 실업률도 높고, 경영

수지도 큰 hr의 적자가 계속됨으로써 유럽의 문제국이었다. 

이의 주원인은, 한때 노동자세력이 강했던 시대에 이를 억제할 목적으로 

경영자가 도입한 스칼라 모빌레(물가 Slide 적금제도)가 인플레로 경영자측에 

과대한 부환이 되어 노동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일수록 체질이 약해

졌기 때문이었다. 

83년 6월 발족한 클래식 정권은 이 제도의 활자를 개정, 때마침 달러하락

과 원유가 하락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급속히 경영수지도 개선되었으며 인플

레도 진정되었다. 노동조합이 경영자에게 협조하게 되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이리하여 다른 선진국보다 약간 늦게 83년말부터 회복하기 시작한 이태리 

경제는 84년에는 다른나라들을 앞서 실질GNP의 신장율은 2.8%로 EC평균

(2.4%)을 상회하고 인플레도 진정화하였다. 그후에도 이태리경제는 85, 86년

에도 안정성장하여, 10월의 주식대폭락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유지해 왔으며, 

88년에 들어서 어두운 징후가 나타났다고 하나 확대기조를 계속하고 있으며, 

88년에도 3%를 밑돌지 않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태리 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재정적자와 286만명이나 되는 약 12%의 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업문제이다. 



(4) 스페인 

스페인은 국토가 약 50만km2(남한의 약 5배), 인구가 3,900만명이다. 

1975년 독재자 프랑코의 사후, 스페인은 78년의 국민투표에서 민주체제를 

정한 헌법을 승인하여 입헌군주국으로서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다. 

스페인 경제는 60년대에 기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농업국으로부터 공업

국으로 탈피하여 신발류, 의류 등 전통공업 뿐만 아니라 중화학 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1973년, 79년 두번의 오일 쇼크의 영향을 받아 국제수지의 대폭

적 적자, 저성장, 고인플레, 실업으로 고통을 받아 왔는데, 정부가 경제재건 

시책을 실천한 결과 GNP도 83년에는 2.0%, 85년 2.2%, 86년에는 3.0%로 더욱 

개선되었으며, 상승경향은 87년에도 계속하여 성장율은 5.2%에 달하였다. 인

플레도 매년 점차 진정화하여 87년에는 4.6%까지 떨어졌다. 스페인에서도 심

각한 문제는 총 노동인구의 20%나 되는 300만명을 넘는 실업자이다. 

86년 1월에 실현한 EC가맹에 대비하여 정부는 재건계획(Plan de 

Recouversion)(1981~86년말)을 유지해 왔다. 그 내용은 공장의 근대화 투자와 

인원삭감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2. 섬유산업의 현황 

(1) 서 독 

서독 면방적공업의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1977년에 147개 공장으로 

종업원 29,767명이었던 것이, 87년에는 공장이 131개로 10%이상 감소하였으

며, 종업원은 20,438명으로 31% 감소하였다(표 2). 

이 기간의 생산설비를 보면(표 3-1), 방적에서는 Ring 정방기가 300만추로

부터 175만추로 약 40% 이상 감소한 반면, OE 정방기는 51,000 로터로부터 

124,000 로터까지 2.4배로 증설되어 OE화 1:10이라고 하면, OE를 Ring으로 환



산할 때 299만추에 해당하므로 같은 결과로 단섬유방적사의 생산량은 1977

년의 428톤이었던 것에 비하여, 87년에는 432톤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

었으므로 단순히 생각하면 노동생산성이 30% 상승한 것으로 된다.  

한편, 면직기(표 3-2)는 77년의 38,420대가 87년에는 20,800대로 54% 감소

하였는데, 이중에서 셔틀리스 섬유는 1,800대에서 10년후인 87년에는 13,900

대로 7.7배 증설되어 전체의 40%가 셔틀리스화 되어 방문 4개국중 가장 셔

틀리스가 진행되었다. 

 

<표 2> 서독 면방적업의 규모추이 

 

 

<표 3-1> 방문국 경제지표 

 

 



<표 3-2> 방문국 면타입 직기의 추이 

 

 

(2) 스위스 

스위스의 방직공업 종업원수는 1977년에 42,400명에서 86년에는 35,000명

으로 17% 감소하여 서독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작다. 이중 면관계에는 51%인 

18,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설비면에서는(표 3-1, 2), Ring정방기의 경우 77년의 84만추로부터 87년에는 

70만추로 17% 감소에 그쳤다. 그러나 OE 정방기는 약 1.5배 증가하여 방적

사 전체 생산량은 오히려 1977년보다 1987년에는 37%나 증가한 것이 주목된

다(표 4-1). 면섬유는 77년에 8,200대였떤 것이 87년에는 절반 가까운 4,300대

로 감소한 상황에서 여기서도 셔틀리스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의 1/4 수

준에서 멈추고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추진이 가장 늦다고 할 수 있다. 

 

<표 4-1> 방문국의 방적사 생산량 추이 

 

 



<표 4-2> 방문국의 단섬유직물 생산량 추이 

 

 

(3) 이태리 

이태리 면방직공업의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면(표 5), 77년에 방적전업, 

겸영 합해서 155개사, 269개 공장이었던 것이, 87년에는 겸영이 대폭 줄어, 

118개사(-24%) 165개공장(-39%)으로 줄어 공장수로 보면 40% 감소로 서독보

다도 대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직포전업은 77년의 327개사 341개공장으로

부터 87년에는 282개사(-14%), 290개공장(-15%)로 감소하였다. 

공장의 현장 종업원에 대한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방 적 직 포 검사, 기타 합 계 

1977년 33,010 34,680 13,140 80,830 

87년 18,600 21,280 9,250 49,130 

87/77비 56.3% 61.4% 70.4% 60.8% 

 

생산설비의 변화를 보면(표 3-1, 2), 방적은 Ring정방기가 77년의 356만추로

부터 87년에는 210만추로 약 40% 감소하는 한편 OE정방기는 1.5배 증가하여 

OE화도는 스위스와 동일한 정도이며 서독보다는 뒤지는 상황이다. 

생산량에서는 단섬유방적사 전체로는 77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이중



에서도 면사생산이 약 1.5배 증가함으로써 이태리에서 면경향을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냈다(표 4-1). 

이태리에서도 면직기는 반감하여 26,000대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셔틀리스

직기는 4배로 증가하여 전체의 약 40%를 점하고 있다. 

 

<표 5> 이태리 면방적공업의 추이 

 

 

(4) 스페인 

1960년대 중기에 스페인의 방직, 의류산업은 5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었

다.  

프랑코 독재체제 기간에는 섬유산업은 고율의 관세 등으로 보호받고 있었

는데 EC가맹 준비로 81~86년간에 구조개선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것은 공장

근대화와 인원삭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이나 융

자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부분적인 성과를 올리는데 그쳤으나, 이

로 인하여 설비가 감소됨으로써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스페인의 섬유산업 종업원수는 80년에는 375,100명이었다. 이중 방직공업

에서는 205,20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7년 후인 87년에는 327,700명(-13%), 

이 중 방직공업에서는 174,500명(-15%)으로 감소하였다. 

생산설비의 변화를 (표 3-1, 2)에서 보면, 77년에 190만추였던 Ring정방기는 



87년에도 173만추로 9% 미만의 근소한 감소에 멈추었다. 이는 스페인에서 

Ring 정방기가 가장 많았던 80년 대비 (215.4만추)로는 19.5%의 감소이다. 

한편, OE정방기는 77년부터 87년에 이르는 10년간에 착실히 증가하여 7만

추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단섬유방적사의 생산량은 스위스나 이태리와 같이 

현저한 증가는 없이 80년 대비 7.2% 증가하여 약간의 증가에 그쳤으며, 다른 

유럽 선진공업국과 비교하여 생산성면에서 격차를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섬유는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한 반면 셔틀리스화는 스위스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